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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ranslates 「Sun Gi II II Bun Wi Sa Si」 in the r 

Young Chu(靈樞)』 as a modern words because it is hard to understand which was 

written by classical words. 

We revised the original text with the 7 other classic books and classified annotations 

of the 6 annotated books according to the similar contents. We classified this volume 

by 3 chapters, and added Hangul suffixes to the original text. 

The Five types of changes(五變) in the second chapter is meaning to the mutual 

relationships among the Five viscera and Color, Time, Day, Note, Taste. The word 

order of contents in the second chapter must be unified follow the Color, Time, Day, 

Note, Tastes. The Five types of changes in the third chapter must be revise the Five 

types of diseases(五病) on the bases of the 『You Kyoung(類經)』 . 

Key Words : Weather changes of the four season(四時之氣), Five types of changes 

(五變), Five shu points(五輸/'\), Source point( 頂/'\)

I . 績 論

「)II휠氣一 B分寫四時」 는 『靈樞』에는 卷七 第

四十四에 있고, 『 E티 l,經』에는 卷六 「內外形該老

~Hl'.1.擾病묘慧夜甚大論第六」 에 一章의 내용이, 

卷- 「五懶變輸第二」 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있으며, 『太素』에는 卷十-- 「變輸」 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있고, 맺縣￥』에는 卷十四 「淚病

類二十르」 중 「病氣一 B分四時」 에 一章이, 卷

二十 「鐵刺類」중「五變五輸刺應五時十七」에 

二章과 三章의 내용이 각각 編述되어 있마‘ 

* 교신저자; 陸相元, 又右大學校 棒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
室, 야J3 29CH끊5 

本篇은, 대부분의 病病이 아침과 한낮에는 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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狀이 기-볍고 저녁과 밤에 甚해지는 이유를 一年

이 'ff夏-秋-- 배季節의 변화가 있는 것저 런 A體

도 一 R 陽氣出入악 運行이 변화가 있가 때문으 

로 보고, → R 에 운행하는 인체의 氣가 一年 [J] 

季rm 氣의 운행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 fl頂氣-日

分쐐배時’라고 씀,名하였다. 

가ζ댐은 의 n] 상 츠현으호 나눌 수 있는데, 第一

쉰은 人體의 허루의 陽氣週行이 때季옮〕의 氣의 

변화와 상응하여 황, 夏에 해딩하는 아침괴 낮에 

끈 땐狀이 기-볍고 秋, .에 해당하는 저녁과 밤 

에찬 증상이 甚하며, 이려한 四時의 氣에 應하지 

않는 병은 1뼈이 홀로 그 病을 단당한다고 서술 

허였고, 第二;쉰은 ±ill熾에 상응히는 色, 時, 音,

IT未 즉, ii變에 대여, 第츠쥔은 五變과 五輪양의 

생응펜재와 病iil' 빛 )JR、六의 배합에 대하여 논술 

하고 있디. 이것은 한의학의 生핸病理 등 기초이 

환 정랩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냐 껴、文이 古k;으로 도l어있어 이해하기 

가 어럽고 얘木마디 마른 끌자가 있으며 각 注

택家달의 見解差n가 많으므로, 여 러 板本을 대 

조하얘 校빠히 고, 各家의 IH'f윤 比'I횟·考察하여 

가정 인맞은 注釋올 바탕으로 國품함으로서 본래 

으l 취지관 받혀매고자 본 폐文에 기듬手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자료 

본 편은 니l 용별로 3한으문 니누었고 멘X과 

各家의 rl댐에는 일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I土를 

단았으며, ;f£1~J '.cf;句解 較~t. 考察 直꽤 ;댐、챔l *임 

하t의 순서토 연구하였다. 

기. |써£은 1W:Jtfhli:'4:J:H1J 木의『퍼,,'r11λJ經靈”J』를 JJX4시 

으로 하였고, 깜겐〕의 分類는 아의 『원'*內*'f!눔句 

*션|」을 중↑l으로 앉히의 rfJ'i*'f』고4 111써,,,짧템 

짜의 『校뿜』등을 참고 하였다. 

나 썼111·는 전리l의 )j과응 원칙으로 하였다. 

다. 앉빼에 인용한 판R은 <衣. l>과 갇다 

라. 'f{iJfff는 ?↑家의 ~+뿜을 Jt較 參!떠하여 原j;익 

뜻에 가장 합당한 암과 폐|을 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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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較단는 〈강. 2>의 !Hf뿜어l서 내용이 유사한 것 

뜰을 모았으며, 모은 i+→짧 중에서 가장 적함한 

것플 중심으로 l뱅譯하고, 그 ll;랩으} It(;{들은 뼈| 

~+로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l멘i웰은 .llf(x;의 x11;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사. 意챔은 함축된 뜻까지 이해도1도록 各家획 y+:釋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아. 본 연구에 사용한 부호논 校빼j에 ‘(}())’, 字可解에 

‘((}())’, 較까에 ‘ [00) ’, 引벼x댐l에 ‘『 』’‘ 덩|벼篇 

과 테u Y.;에‘ 「 」 ’, 로 표기하였으며, 9떼;}는 ‘1), 

2), 3)’의 ←←;it짧祝로 표가하였고, 較바과정얘서 

중점적으로 &샘;떻한 ru뿜에 ‘@’로 표시하였다‘ 

f융號 書 名 띠옵 稱

雖 經 월양經 

2 黃해;針.甲Z;經 甲ι

3 備急、구金要方 千金
4 黃帝內經太素 太素

5 類 ff,l[ 類經

明鋼삼書林周티校 
j혀本 6 黃帝內땀 

」------- 혔5樞 
重flj本

7 校注語譯 B本EE며淸左偉j門 
日刻本

木

표 1. 校勳에 사용된 품籍 및 M용稱 

f용號 듭f f훨 家 時代 書 뎌 m용稱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楊

馬g총 
월帝內*￥靈樞 

l馬2 明
j王證發澈

3 9뚱介寶 明 類經 景f놈 

4 張志8,웬 {휩 靈樞集注 9동 

陳월~J'값 
5 1962 靈樞白話解 白話

A 
6 河北醫學院 1982 靈樞經校釋 校釋

표 2. 較註에 사용된 書籍 및 II洛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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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本論

제 1 장病氣一B分四時 

I原文1

黃帝日 夫百病之所始生者는 必、웹千操湮寒暑風 

雨陰陽喜愁欲食居處하야 氣合而有形(1)하고 得(2)藏而

有名하니 奈知其然也라 夫百病者])가 多以묘慧(3)畵安 

하고 장加夜甚하니 何也오 뼈伯。! 日四時之氣使然니이 

디 黃帝日 願聞四時之氣하노이다 뼈伯。1 日春生夏長

秋~:Z장藏은 是氣之常也요 人亦應之라 以-日分寫四

時2)하연 朝則寫春3)。|요 B 中(4)寫夏요 B 入寫秋요 夜半

罵장4)。1냐 輯則人氣始生하야 病氣哀 故로 묘慧요 B 中

5)엔 A氣長하고 長則勝쩌 故보 安이요 ?則A氣始哀하 

야 쩌氣始生 故토 지D요 夜半엔 A氣入藏하。t 쩌氣獨居 

於身 故로 甚也'-I 。]of

【校動1

1) 夫百病者 ; 『 E!3 z:,經』卷六第六에는 ‘夫病者’

로 되어 있마. 

2) 以一日分寫四時 ; T甲ζ經』卷六第六에는 

‘以一 B-夜 分薦四時之氣’로 되어있다. 

3) 朝§!]寫春 ; 『甲ζ經』卷六第六에는 이 ‘朝寫

春’으로 되어 있다. 

4) 夜半寫쌍 : 『甲 Z;經』卷六第六에는 ‘夜寫장’ 

으로 되어 있다. 

5) B 中 • 「甲ζ經』卷六第六어l는 ‘日中j\lj’으로 

되어 있다. 

I字句解]

(1) 形 ; 형상 형. 病의 형태를 이룬다는 뜻. 
(2) 得 ; 合t:!1, 週逢, ;씬솟IJ. 민날 득. 

(3) 慧 ; 痛也. 병나을 혜. 病情의 繹和와 好

轉을 의머한다. 

(4) 日 中 • 正午, 한 낮. 

【較註I

[1] 夫百病之所始生者 必起手j操j쫓寒暑風雨陰 

『靈樞·順氣-日分薦四B용』에 대한 빠究 

陽喜恐歡食居處;

馬·景옮·張 등은 “사람의 모든 病은 內因·外因

의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으니, 操灌 寒暑 風雨

는 天地의 六氣,에서 오는 外因이고, 陰陽失調 喜

f@、動搖 歡食不節 居處不適은 사람의 ↑E常性失調

로 오는 內因이다_l)”라고 하였다. 

[2] 氣合而有形 得藏而有名 ; 

馬는 “耶氣가 購에 상합하여 病이 형성되고, 

그 분류된 職을 만나므로 病名이 구별된다‘2)”하 

였고, 景f놈은 “‘氣合뻐有形’은 服證으로 알 수 있 

고, ‘得購而有名’은 表養로 살펼 수 있다_3)”하였 

으며, 張은 “;操펄風雨寒暑는 밖으로 天의 六氣에 

기인하니 氣가 有形에 合하여 病이 발생하되 A 
氣의 生長어l 의하여 덜 하거나 편안해진다. 대개 

六품의 ~~氣는 外部에서 形體와 상합하여 病이 

형성되는 것이다. 陰陽 喜恐 餘食 居處는 안으로 

人體의 失調에 기인하니 五廳을 만나서 病名이 

있는 것이나, 가령, 기쁨에 傷하면 心과 만내서 

心病이 되 고, 짧에 傷하면 ~f과 만내서 H病이 

되고, 슬픔에 傷하면 뼈와 만나서 뼈病이 되고, 

두려움에 傷하면 뽑과 만나서 뽑病이 되고, 飯食

에 傷하면 牌몹와 만내서 牌몹의 病이 된다. 이 

것은 반드시 職氣가 勝하는 시가에 희생하니, 대 

개 內因의 病은 職과 만나서 職에 病이 발생하 

는 것이다_4)”바고 하였고, 校釋은 “‘氣合’은 쩌氣 

가 인체를 犯하는 것을, ‘有形’은 服證變化의 形

述을, ‘得O藏’은 耶氣가 爛에 침입하는 것을, ‘有名’

1) 。馬‘ 夫百病必始千外l반內傷이라 故로 操생댔暑Ji!.\뛰;캅는 

外!헌ill.요 陰陽喜愁없;食居處者논 內傷也라 C景폼; 操i웠 
寒暑}떠띠는 外感也요 陰陽喜짧용t食居處논 內傷ill.랴 @ 
張, 人之百病은 不出子外內二因아니 操i설11\\f더寒훔는 外
因手天地六氣요 陽喜%&歡食居處는 內因手A之夫해라 

2) 。,쩍. im氣;j:fl잠千씨&미Ji힘形}&히고 쩍其分;파ITTJ·1퍼;f,JJI)이 i!~ 

3) 0景숍‘ 氣合而有形은 m~품DJ"據也요 ↑없歲而有名은 表畢

可察也라 
4) 。張 .힐필‘’때퍼3뽕흉는 外因千天之六氣니 氣?}予有形ffi]ft/,
病호대 借A氣之生長以慧安이라 蓋六많之째는 外合千形
而病形ill.라 陰l傷喜愁餘食居處는 內떠千A之失調니 得之
千藏而有病名하니 如傷喜ffiJ得之手心而有心病옷요 f흉짧 
P,1J得之'f)Jf而有llH협돗요 傷悲HIJ得之千R빼而有뼈病훗요 
f용恐則得之千뿜i떠有I합病옷요 傷千飯食P,lj得之牌몹而有牌 

몹之病옷라 是必以8옳氣之所將時者起하니 蓋內因之病은 
得之予藏而病藏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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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총 질병이 모두 일정한 멍청이 았는 ζ을 

말한디-:i)'’고 하였다. 

[3] λ亦應之 以)日상烏Im時 

景폼은 “天빼의 交流와 illJ時의 N때훈는 오작 

I쌀陽升降으로 이루어진디. 子時 이후는 태양。l 

좌측으로 상승하니 상승하면 陽이 되며, 午時 이 

후는 태양이 우측으로 하강하냐 하강하연 ”숲이 

딴다‘ 크게는 」年, 작개논 -B 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루도 四時로 나눈 

젓이다‘6)”라고 하였고, 댔은 “春生 흉;E중 秋j收 쪽 

.잃은 ←→年의 마|時니 天地의 陰陽이 出入하는 것 

이고, *껴논 뷰, F 디j은 여름, H 入은 가을, 夜半

은 겨울이 되는 것은 一日의 四時니 人氣의 陰

陽이 出λ하논 것이다_7)”리고 하였다. 

[4 ] 朝매人氣始生 病氣흉 ii&브慧 

馬는 “人氣는 j,Wj氣이 고 術氣는 陽氣이므로, 

아침이띤 눈에서 나와 足太陽j않!ll't孫의 R퍼明?℃로 

부터 手足陽經으로 行하여 그 氣가 아침에 fr fl生

한디. 그려므토 病氣는 쩌氣이지만 쩌氣가 인처l 

의 짧f氣븐 對!敬히-지 못하여 아챔에는 상쾌하고 

밝유 것이다8)”려고 하였고, 景/i'i-본 “아친에논 

太陽이 ffi:J)[J에 있에서 아래로부터 상승허논데, 

사란도 이에 웅하여 l場氣가 바로 상승하므로 病

氣가 쇠퇴하여 아침에는 병이 가벼운 것이디겐” 

라고 하였다. 

[5] Fl 며人氣당 흉밍l勝쩌 j없安 

馬는 “ R 中에는 術氣가 점차 자라서 오히려 

5) Oj줬셈. 氣,삽은 챔쐐氣犯人이요 껴-形은 캔침rn1&~W~젖化的 

Jf3;외i이요 f굉'iii/:은 해께;氣入藏이요 有?;은 rn各핸*病원6 
有 -定的;/",納。Ii!!-

6) 。景숍→’ 天他之핏와 매||￥之序는 빼|쏟싸升 降mi盡之돗라 

)~子之後는 太[않이 從左매升‘하니 升P.iJi:tl場。l요 되午之 
後는 太|펴이 從右ml降하나 따비짜[;옹이라 太mi 歲와 1j 、
iTil ·디 。l M不펀然이파 故로 B꺼、分꽤|낸따긴} 

7) 。服‘ 휩1.夏~{:kJl\!:t-예값은 --歲之띠l펴니 天떠之陰IWiUJ,入 
ll1요 따때bl,春 [3rpf.i,핑:s 入쩍秋夜半셉*은 • 日之때빠 

니 A氣之陰빠tL\入띠파 
8) 。馬; A氣홉는 術氣ili요 術氣는 쩌[없氣니 뼈빼出子目하 
고 1111E太陽깎之돼明t;로 以行fJl手陽땀 하야 其氣始
'-[:予째바 故로 病氣;원는 쩌氣也나 ~~氣不能U깨u術氣히 
c F IT!딛|암乃爽쉽k설이라 

9) c 景큐1: 뺨j맘엔 ?.cl빠oJ 슨퍼찌l하야 되下찌」二할재 tEλJ땐 
之하야 싸힐‘正Jl ~~5'.. j피렇눴피"1.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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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氣를 이갚 수 았기 때문에 ↑更영균할 수 있다.JC:O" 

고 하였고, 景둡은 “ 日 中에는 太陽이 E즈二어1 았 

어서 東에서부터 中央으로 끼는더!, 사란도 C‘] cj] 

應하0: 陽氣7t 가장 왕생하므로, %氣를 이 원 수 

있어서 낯에는 편안한 것이디‘11)”라고 하였닥 

[6 ] ?則人氣始哀 %氣始生 故加

馬는 “저녁에는 陽經을 운행하던 衛氣기 周

游히고 陰經으로 들어기터 히여 그 氣가 哀退하 

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那氣가 衛氣를 勝하고 

센生한다‘ 그라므로 痛이 섬해지는 것이다_12)”라 

고 확였고, 景휩은 “처녁에는 太陽이 申맴에 있 

어세 中央으로부터 가우는데, 사람도 이에 9월하 

여 陽氣가 흉히기 시작하므로, 利氣가 꽤f次 盛하 

여 처녁에는 꺼U重되는 것이다,13)”라고 하였다 

[7) 夜半人氣入藏 쩌氣獨居於身 l뾰甚썩i 

馬는 “夜半에는 術氣가 陰經올 운행하여 모 

두 輝으로 들어가고 돼氣만이 봄에l 가거하므로, 

봄이 지탱을 하지 못히여 病이 심해지는 것이 

다,14)”라고 하였고, 景끊은 “夜半에 는 太陽이 행 

짖어] 있어서 위로부터 下降하는데, 사람도 그젓 

에 應하여 陽氣는 {£끼값하고 ~~氣논 짧하_D_ f긍→, 야 

간에는 病이 섬한 것여다 대 71] %氣의 +낌핀은 

正氣의 盛哀에 의해 좌우된다 lE氣는 陽氣이므 

로 상승하면 陽을 따르고 陽응 따르면 生하며, 

하강하면 陰을 따르고 陰을 따르면 死하니 天과 

人의 氣는 하나연 I다름이다_l5)”라고 하였다. 

10) c 馬; El 中앤 P.rJ1lfr氣폐·f뚱하야 jjij뺑~~없K lili:포 ~~'t,(_:。!
라 

11) 0景톰‘ 터 中엔 太|평i이 :(:EE.午하야 티끼u퍼中할새 在A

Y한之하야 |傷氣IE盛 i앉로 能6졌쩌jjij표安이라 
12) O받 장엔 띠衛氣行手陽經흉가 !해 jjjJ將入於陰씬허야 其
氣始哀"61 니 彼케i氣UJ11낌氣,mi始生 故로 ?힘J)\)리 

13) 0景훔 -)71E'f엔 *'없이 在메띄히야 由rprnii.싸할새 在A
應之하야 |혜氣체췄 j\i.(보 께氣漸盛ITii휴지II파이라 

14) 0,띔· 夜半엔 則衛氣行千陰經하야 全入千職하고 彼tr’氣
獨居子身 故로 身不能支mi病흙也라 

15) 0景품‘ 夜半엔 太F융이 在J;X;y;하야 담上而條함새 在人
應之히야 陽氣代藏하고 해氣正盛 故로 夜P,lj홉。!랴 蓋깨 
침Z뻗il:온 由#?二氣;즈핑용훌라 j[氣휴는 |場氣,i:!l.나 f P,1] 
f선f.fj하고 f셈웠1j'±_하다 1;됐!Jt꾀렇하고 從l똘~lj강하니 天

)、之핫는 ←〕ITTiE뜻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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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直譯】

붉帝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모든 병이 시생하 

는 것은 반드시 爛i훨 寒暑 j風雨 陰陽 喜恐 飯食

居處에서 야기되어 쩌氣가 합쳐져서 病이 形成되 

고 懶에서 病이 되어 病名이 있는 것인데, 내가 

그 까닭을 알겠습니마. 그런데 모든 병이 대부분 

아침에 가볍고 낯에 편안하고 저녁에 가중하고 

밤에 섬하니 어째서입니까?” 뼈伯이 말하갈, “四

時의 기가 그령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四時의 氣에 대해서 튿 

고 싶습니다.” 11皮伯이 딸하걸 “봄에 만불이 始生

히고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렴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氣의 常’道요, 샤람 또한 여기에 

相應합냐다. 하루를 나누어서 사계절로 나누면 

아침은 봄, 한 낯은 여름, 해 절 무렵은 가을, 한 

밥은 겨울이 되니, 아침에는 얀체의 氣가 시생하 

여 病氣가 哀退하기 때문에 해 뜰 무립에는 몸 

。l 가볍고, 한 낯에는 인체의 氣가 長盛하고 氣

가 長盛하면 !fE氣를 勝하기 때문에 몸이 便安하 

고, 저녁에는 인체의 氣가 哀退하기 시작하야 쩌 

氣가 시생하가 때문에 加重하고, 한 밤에는 인체 

외 氣가 職으로 들어가서 !3'~氣만이 홀로 몸에 

머물기 때문에 病이 섬해지는 것업니다.” 

I原文l

黃帝日 其時有反者;」可也요 뼈伯。l 日是不應짝l 

時之氣는 藏獨主其病者I)니 是必以藏氣之所不勝時

者는 甚하고 以其所勝時者는 起(1)며니이다 黃帝日 治

之는 奈何오 ~皮伯이 日}||령天之B융연 而病可與期니 !|월 

者寫工(2)이요 遊者寫뼈2)(3)니이다 

I校빼] 

1) 藏獨玉其病者 ; 『周本』에는 ‘藏獨生甚病者’

로 되어었다. 

2) 핸者寫租 ; 「類經』卷十四 「病病*뭉b 에는 ‘遊

者寫騙’로 되어있다. 

[字句解]

(1) 起 ; 生動, 살아 활동할 가. 

『靈樞·順氣-B分寫四時』에 대한 jiff究

(2) 工 ; 上工, 上醫를 일컬음‘ 

(3) *且 ; 院也, 物不精. 거칠 추, 下醫를 앨결 

음. 羅와通用. 

[較註]

[8 ] 其時有反者 何也

馬·景밤校釋은 “이는 ‘아침에 가볍고 낮에 편 

안하고 저녁에 더하고 밤에 심하다’는 이론에 따 

르지 않는 病여 았는데, 오직 上];만이 그 時期

에 순응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黃帝가 아침 

과 낮에 병이 더하거나 심하며, 저녁과 밤에 7} 

볍거나 편안한 경우가 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 

환 것이다_16)”라고 하였다 

[9 ] 是不應四時之氣 藏獨드는其病者 

馬·景핍은 “이는 곧 購氣가 홀로 그 病을 主管

하여 ‘하루를 나누어 四時의 氣가 되는 것’과 상 

응하지 않는 것이다_17)”라고 하였고 張은 “이는 

陰陽 喜愁 飯食 居處로 인한 病은 五購이 그 病

을 홀로 主管하기 때문에 반드시 織氣가 이기지 

못하는 시가에 甚하고 이가는 시기에 낫는 것이 

다_18)”고 하였다. 

[10] 是必以藏氣之所不勝時者甚

馬·景핍은 “여l를 들면 牌病은 아칩의 木氣를 

이기지 못하고, R벼病은 낮의 火氣뜰 이기지 못하 

고, 따病은 저벽의 金氣을 이가지 못하고, ,i:,病

은 밤의 水氣를 이기지 못하므로 病이 더하기도 

섬하기도 하는 것이다‘19)”라고 하였고, 帳·校X뽑白 

16) .馬‘ 此는 言病有不應묘慧뿔安:Y:l:m夜甚之由로대 mi•# 
上I則能떠其時也라 우H疑病;륨묘뿔或제]或甚 而11夜或행 
或安者라 O景폼 反은 없不應前說也라 0校釋; 其II추껴‘ 
反者는 指핏病的햄重變1t가 與前文提궁I]的묘설!띈安?加 
夜흉흉的規챔으로 不同이라 

17) ·馬 此는 乃熾氣獨王其;Ji적히야 IT디不JIB\-· 티分껴四II#之 
氣也라 。景옮; 不應四時之氣者는 藏氣獨主其病아니 有
所勝所不勝也라 

18) 0眼. 此는 름因於陰陽흥忍餘食居處챔는 Jill혔獨主具1퍼 
히니 是必以願氣之所不勝맘者훈하고 以其所勝II#춰起ili 
라 

19) @馬‘ 如牌病은 不힘13/J했달之木하고 9빼病은 不융@]τ곱之火 

하고 따病은 不#빼했?之金하고 'Ll、病은 不#없*夜之水라 
故로 뭘加껴甚也라 。景몸; 所不勝者는 ftQij때힘뽑木 ”메?핵 
문중火 띔j휩뿔土 맑病뿔金 心病뿔水니 fill其|밤日 故로 病
必甚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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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댐j힘f “예륜 탈띤 Ef:쩌은 극깎겉휠時의 金氣름 이기 

지 못하고, 心病은 X子時의 7](氣를 이기지 못하 

고, 써‘病은 '.6:J:J)p時의 木氣‘를 이 기지 못하고, R며 

病은 다午時의 火氣플 이기지 못하고, 뽑病은 辰

}갖11:*~총획 土氣,를 이 기 지 못하니, 이 것 이 購氣

가 이가지 못히는 때에 甚해지는 것이다,20J”라고 

하였디‘ 
[11] 以其所勝時者起며 

馬.gk

의 .±i行플 克\1ilJ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經減될 

수 있음블 딸한 것이다. 예를 들어 때氣는 金에 

j힘히-니 木에 J歸하는 寅gp의 時를 勝할 수 있고, 

샘氣는 水어l !짧히 니 火에 j쉽하는 E午의 時를 

勝할 수 있고, 心氣는 火에 }챔히 니 金에 j펌하는 

$맴의 P흉탈 勝첼 수 있고, 牌는 土에 屬하니 水

에 l젊하는 X子의 時륜 勝할 수 있음과 같은 것 

이다,21)”라고 하였고, 景폼은 “所勝時란 者논 가 

20) @파; ~11RJM은 不1ii0JJJN퇴H용之金氣하고 心j힘은 不能將
-P,; (-II#之水氣하고 H!.\'-Jfi젠은 기펴[11JJj페[9[Jll관之木氣하고 Hifil쩌 

은 +lmij?J납午II;\'之火氣하고 펌1퍼은 不能%辰FxO未댐之 
十氣니 쏘|뼈氣之j꺼不將||*¢;甚也i} 。校釋 |熾氣킨’IT不% 
II:‘H:- 指t풍'ii혀Ii~內lb없被|싼B所~1~이나 |서낌內빼分잉lJ具잡 
/Eo~Ti.↑1-1:하fl;하.lL II# 마 도 \11分서IJ具有五行的]꿇1'1이어늪 
j냄꽃ljl낸口 (J낀끄行J폐싼이 克”;1Jr석腦的귀行!협싼빠히변 껴情 
싸잊1J11마이바 Ti.II싫分애d五行하면 ”Tl젊木 ιL、j협火 ”빙屬士 
JM씌:fui: 'i'1'1협;)<.요 ↑\'RD的天千뻐五行하먼 甲ζj펌木 떠 
rJ해火 rt:칸)~~土 1-k i!J/싫金 王헛!싫기〈요 ↑i表ll#li(JJ!IJ支면d 
Tt.行히1건 )i'(9[J폐木 t::/F→1협火 1Ji£8i:11: *!협土 ←2「P되l싫令 $: 
fl짧;j(피 OB넓때; j밟氣J꺼끼、:nw은 就是指t.&據끄行템돼;的 

서!tit히야 L뻐氣li(]Ti.깎이 被11용日的I行빠克而즙이라 j§lj찌l 
빠!싫 |-하고 +짜;木f!’f파이니 Jj~Lj펴온 굉屬木的lfl z;或寅9[!

『'Jll;\'1&。l요 ”비!싫金히고 金낌火所克이니 뻐病은 뭘屬火 
的씨丁或답午的f낸辰이요 업!협水허고 ;j(j정二tfYj-파이니 뽑 
i~j은 }닛f웹j· 며[¢겁다!\'ilrz,':X:TI;未的|냄辰이요 ”1 屬木하고 기시 
띄金所}£이니 ”H~은 w屬金a9mφ或辛얄ia(JI딴辰이요 ,~、
}펴火히고 火j파水}써\l이니 心1r서은 뽑!젊;ks)王햇l!X;};:子的 

ll#JK얀얀이파 
21) 0띄. 차A£JJ:i&liil. b앉l찌바之氣하니 ftnll버氣fj~Jjl:l之木하 

.:il 'i'1까(l..fj[11llf<괴之火하고 ,~,氣fi[11j쳤?之金하고 H생氣:lllill!했짜 
之*리 |짜_;;~ £Ii':'갚Ii;장t끄라 O帳; ftllH病은 조辰flt::!!;未 

II#페굉하고 ι、-11X)은 ±辛i띄l낸而l많하고 ”!.\'-'!힘은 至X子||흉 
j@l@히 고 Hi~-Jik}은 £강띠/I빠jfjj起하고 l띔-jj셔은 소티午II꿈ITfi 
/댐니 以J\:[Yj-ijjj”ifjlij起따라 。校꽤. 풍病內l빼이 ~·리Iii/I껴逢 

II# 口 히1긴 하써은 WJ;뻐向땀減하니 m”fl펴온 逢.ii;己 日 fl!
.~/-JU’未的II#辰(木꾀土)이면 lliJ땐이라 .白펴때(: 갚是핍 
~칭;에1'lll.行。l titY,.:\lil\11싼티的1i1i히니 쩌iliii힘txJ퍼能有랜 

~이 4 fY1Jft11111H氣는 j협:fr~<l"I 니 li[11l값l힘1木0)져Ulll얄II#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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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9명病은 火土를, ”며病은 土金을, 뽑病은 金水

를, R꾸病은 水木을, 心病은 木火를 좋아함과 갇 

으니, 그 時日을 만나변 病이 딩연히 나아지는 

것이다.22)”라고 하였다. 

[ 12 ] 順天之時 而病可與期

馬·白話解는 “치료하는 者는 그 天時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하나, 가령 牌病은 아침의 木氣를 勝

하지 못하니 牌를 補하고 따을 j寫하고, 6떠病은 

낮의 火氣를 勝하지 못하니 뼈를 補하고 心을 

鴻하고, ijf病은 저녁의 金氣를 勝하지 못하니 마 

을 補하고 뼈를 i寫하고, 心病은 밤의 水氣를 勝

하지 못하니 ι、을 補하고 賢을 i寫하면 이 병은 

호전을 기약할 수 았는 것이다,23)”라고 하였고, 

景옮張은 “天의 時氣어l 순응하는 자는 時氣의 

盛흉로 陰陽의 虛實을 알기 때문에 병의 吉l직을 

期約할 수 았는 것이다_24)”라고 하였고, 校釋은 

“治橋時에 日 時의 五行配屬과 病이 발생한 內藏

의 五行配園關係를 큰겨로 補鴻를 施行하면 n용日 

이 職을 克하는 것을 避할 수 있으니, 예를 틀면 

”!\'-病은 木에 屬하는 甲 Z'..,B 또는 寅DP時에 補士

j형木의 방볍흘 사용히 고, m\I病은 火에 屬하는 려 

TB 또는 E午時에 補金i헝火의 방법을 避擇하는 

방법 등이 곧 )I頂天之時다,25)”라고 하였다‘ 

l쁨氣논 l줬*하니 협앉j용1협火的E午等II훈辰하고 ,G、氣는 國
火하니 能8왔屬金的l[lg틴감tll켠辰하고 牌氣는 !협t하니 能

ijJj,靈;)<.的젖子等댐辰之碩라 
22) O景땐; TYi'勝II#;원는 j「f牌病좁;A;土 g버病喜士金 뿜病좁金 
水 llf:Jl적좋水木 心病휠木火니 ↑따其II캉日 故로 病當/@i끄라 

23) ‘’‘馬; 治之者는 關I[월其時니 如H뿌病은 不能ijj\'딛之木하니 
~IJ補뻐而i딩H하고 뼈病은 不용댐양좀之火하니 MIJ補H떠mli앓 
ι、히고 IJf病은 不jJg!장?之金하니 미lj補9구而鴻뻐하고 ‘L、

病은 不껴밟쳤夜之水하니 HIJ補心而1~·업하면 Jf:Jr病可與期也
라 。 白듭胡'l j뼈天之||칸는 就是指能li}t)I떠휩H용氣的盛哀하야 
根據械q땀[톱寶하여 而進行週當的補鴻調ii:;라 如!내病은 不
#많쌍묘之木히니 ~lj補牌띠i~llf히고 8뼈퍼은 不~t!JJ별之火 
하니 띠補”며而l형心하고 따病은 不융밟짱장之金하니 ijlj師
”f-ITill딩뻐하고 心病은 不검밟양夜之水하니 則till心ITU;힘띔δ뚜 
이라 

24) @景톰· 順天之|냄캅쓴 因n후氣之盛哀하야 知|쓸l쩌之Hirf젤 
I&호 패之언i려可JJ:Jj라 O빠; 良工은 順天之|낸하야 以調養

五行之氣하니 則病之起를 可與之期어니와 若不Jiu天j삐陰 
쇄매|뽑五行之핸;흙맨 不llT以텔;[돗라 

25) 0校짧. j쉰爾\I용어l 能세썩없청‘디 \I쉰的五行엽리휩1與受病內빼的 

五行땐d屬關系하야 1때以補j횡히1낀 以避免ll#El 克뼈이니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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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譯l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 때로 相反된 病이 있 

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破伯이 말하길, 이는 

四時의 氣에 應하지 않고 職이 홀로 그 病을 主

管하는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그 觸氣가 不勝하 

는 時에는 病이 甚해지고, 勝하는 時에는 病이 

나아집니다, 黃帝께사 말씀하시길, 치료는 어떻 

게 합니까? ~皮伯이 대답하기를, 자연계의 時氣에 

순응하면 病의 길흉을 기약할 수 있으니, 순응하 

는 者는 훌륭한 醫빼가 되고 거스르는 者는 庸

--한 醫師가 됩니다. 

제 2 장 五變五輪刺應五時

I原文]

黃帝딩 善하마 奈閒刺有五變하야 以主五輸])(])래하니 

願聞其數.(2)하노이다 破伯이 日A有五藏하고 五藏2)有五

變하고 五變3)有五輸라 故S'. 五五二十五輸가 以應五時

니이나 

{校甚h】

1) 黃帝티善 숭聞刺有五變 以主五輸 ; 「甲ζ經

』 卷一 第二에는 ‘黃帝問日 五職五輸’로 되 

어있다. 

2) 五藏 • r太素』卷十- 變輸篇과 「甲ι經』卷

-第二에는 모두 ‘藏’으로 되어 있다. 

3) 五變 ; 『太素』卷十→ 變輸篇과 『 Eflζ經』卷

一第二에는 모두 ‘變’으로 되어 있다 

I字句解l

(1) 輸 ; 經六, 선체으] 맥락과 급소 수. 

(2) 數 : 理也, 이치 수‘ 여기서논 사물의 속성 

과 그 상호관계의 도리괄 발한다. 

I較註】

[1] A有五藏 五藏有五變 五變有五輸 故五五

9뺑힘HIJ予屬木的E티ζ日 或Jil:JJP~i\'에 *補土i형木的方it하고 

뼈病&11手屬火的內TB或B午댐애 *取‘補金i횡火的方法等 
o] 월Pf강|順天之II낸라 

T靈樞·)|頂氣一日分웰四時』에 대한 땀f究 

二十五輸 以應五時

太素·馬校釋에는 “이는 五職에는 五變이 있고 

五變은 五輸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상세혀 말한 

것이다. 方法이 같지 않음이 있는 것을 變이라 

한다. 五輸는 곧 井榮輸經合o] 니 五職을 刺針하 

는데 五變。l 있는 것은 五職에 서로 갚지 않기 

때문이다.쟁)”라고 하였고, 張은 “‘五爛有五變’이 

라는 것은 五時, 五行, 五륨, 五色힘 變異가 있다 

는 것이고, ‘五變有五輸’라는 것은 하나의 熾중에 

서 春刺榮 夏刺輸 -동夏刺經 秋刺合 장명lj井의 五

輸가 있어서 5 곱하기 5의 25輸가 있어 五時에 

應하는 것이다.강)”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좋습니다. 내가 듣기에 

刺法에는 五變이 있어서 五輸를 주관한다 하니, 

그 이치를 튿고 싶습니다. 11빚伯이 대답하기를, 

인체에는 五職이 있고 五職에는 五變이 있고 五

變에는 五輸가 있으므로, 5 곱하기 5하여 25輸기­

五時에 應하는 것입니다. 

[源、文l

黃帝日 願閒五變하'c'-1 마 뼈伯。l 日l)Wf,o.→ 셈什藏(!) 

이니 其色좁이요 其時春。1요 其륨角。l요 其味醒이요 其日

E티z}이여 心은 /맘삼藏。1니 其色j듀。|요 其時夏요 其日

쩌T。1요 其륨徵요 其味苦u1 牌는앞tt藏(2)。l'-1 其色黃。1

2fi) 0太素; 五時는 i입春夏長夏秋q:.tfl,라 .,맨; 此는 詳룹때 

五藏;者는 有五變하고 五變은 主주五輸t!1라 it有不퍼]之 
謂變이라 五輸者는 郞井榮輪經合tll라 刺五熾rm有五變者
는 以五↓威有不同也라 。校釋‘ 五變은 五種變化라 껴;jT,j"前 
面에 提到A有五腦五廠有五變하야 似指每)’흉짧與'611;\' 
B흡P,未五者之얘的關系라 下文까E해及!ii\'fi.i14ti,的懶系ii;J.이1 
又僅提똑lj淑色時좁味五個方I예하니 gp將빼;本身f↑~Ii.變之 

•• 而未提及R的問題하야 前後文不同이라 *~合!몫文提펜j 
的E輸分主五變的針刺i-tRIJ하야 **合起來看하면 以짜Ji져 
的表現突出tE輝在色i뽑在時(時5벼11/f甚)在좁在味(flj;食)這썼 
{댐方面을 {/}寫五했펴횟라 五輸은 指井榮輪經G、五뼈輸1\. 
。l요 五時는 指春夏長흉秋@五季而言이라 

27) 0張’ 此는 言五藏之氣應天之四|받五좁五色五113j(tl!,라 五
藏有五變者는 有五時五行五흡五色之變뭘요 五變有표輪 
者는 ←→滅之ctr에 有春刺짧 夏찌lj輸 長夏씨깎 ff(찌五合 
.째lj#之五輪라 故로 五五有二 |-五輸히야 以應Ii.Iii\'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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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其時長夏요 其日없己요 其音宮。1요 其味-J=tol며 뼈;;느 

1Mt藏。l니 其色白이요 其륨商。1요 其時秋요 其日康辛

3)여요 其味辛。iul 웹,o, 寫*t藏。le] 其色黑이요 其時쌍01요 

其日→王쫓요 其륨꺼꺼요 其味職。l」l 是않五變。1니이다 

I校빼】 

1) 품帝티願問五變 |[皮뻐티 ; 『 Ej3ζ經』卷一第

二에는 이 10字가 없다. 

2) 其音角 其味醒 其日甲ζ : 『甲ι經』卷-第

二에는 “其R 甲ζ 其륨角 其味戰”의 순서 

로 되어있다. 

3) 其륨商 其時:l<i; 其日벚포 ; 『甲 z..經」卷一第

二에는 “其時때; 其머 ’쫓포 其즙爾”의 순서 

로 되어있다. 

I字句解】

(1) 밥藏 ; 陽의 속성을 지난 擬짧 밤; 수컷 무 

(2) 此藏 ; l쩔의 속성을 지년 職器, tt; 암컷 밴. 

I校註I

(2 ] 마채함j戰 其et뜸 其時-좌 ----- 염채tt~값 

其色j黑 其g훈. 其日王쫓 其륨쩌 其味觸

是쩌五變 

太素,馬·景닮·張·白話解는 “Jlf은 木에 속하여 陰

변의 少陽이 니 t±H藏야라 하고, 心은 火애 속하여 

I場中의 太陽아 니 tH없이 라 하고, 牌는 士에 속하 

여 陰中의 至1월이니 ttll藏이라 하고, 뼈는 金에 

속하여 陽中의 少陰이니 tt熾이라 하고, 賢은 水

에 속하여 陰中의 *陰。l니 tt輝이 랴 한다. 살펴 

보건대 五職을 五行에 멤디合시 켈때 오직 lff心만 

함職이 되고 !Jlliftili뽑은 모두 此藏이 되는데, 이는 

대개 木火는 陽이고 土金水는 陰。l 기 때문이 

다갱)”라고 하였다. 

28) 0太굶‘ 땀心은 j짧於木火 故로 껴빠歲이요 牌師뽑은 !훨 
於士金水 故보 띔~t械이라 ~t!J±五jJil;:五色五|낸五音五味 
i\il.f. 有二 1-죄之쩔也라 。馬; Hf은 웰l찮i:p之|傷이며 心은 
j직폐i:p之陽 故.?- +￥稱日*j滅이요 牌는 짜l울中之至|윷이 
며 깨는 낌|땅1'之|쏠C‘며 I품은 점|쏠띠之陰 故로 협稱E 
!ot藏c',1* 其各J성;ζ티色En;f티급131R크다 ::.1 不lliJllJlt하 
니 fl‘之페]고뺑 也라 @:!륜톰; ~T은 !렸?ζ하。= 1;陰i:p之少|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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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直譯l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五變에 대해서 듣고 싶 

습니다. 破伯야 대답하기를, 따은 함懶이 되니 

그 색은 좁色아요 그 時는 春。l요 그 륨은 角이 

요 그 味는 醒아요 그 日은 甲ζ이며, 心은 밤購 

이 되니 그 色은 $ol요 그 時는 夏요 그 B은 

困T이요 그 좁은 徵요 그 味는 苦며, 牌는 m짧 

이 되니 그 色은 黃이요 그 時는 長夏요 그 時

는 ixc요 그 흡은 宮이요 그 味는 납이며, 師는 

tt輝이 되니 그 色은 白이요 그 륨은 爾이요 그 

時는 秋요 그 日은 康申이요 그 妹는 辛이며, 뽑 

은 m藏이 되니 그 色은 黑이요 그 時는 .이요 

그 日은 王쩔요 그 홈은 쩌요 그 妹는 觸o] 니. 

이것이 五變압니다. 

제 3 장五變五輪治擔 

I原文】

黃帝日 以主五輸는 奈{可g 藏主쪽IJ~I니 .刺21井3)

이요 色主春하니 春刺榮4)이요 時主夏하니 夏刺輸5)요 音

主長夏~f니 長夏刺經6)이요 味主秋하q 秋刺合7)。l'-1 是

짧五變以主五햄q이냐 

【校勳1

1) 藏主쫓 • 『太素』卷十一 變檢篇에는 ‘ 11皮伯B

藏主송’으로 되어 있다. 

2) 刺 ‘ 『千金方」卷二十九 鋼슛上에는 ‘取’로 되 
어었다. 

3) 井 : 『難經·七十四難』에는 ‘合’으로 되어 있다. 

4) 榮 : 『難經·七十四難』에논 ‘井’으로 되어있다. 

5) 輪 ; 『難經·七十四鍵』에는 ‘榮’으로 되어 있다. 

故로 日t:!藏이요 心은 않월火하야 젤陽디j之太|場 故로 B 
4b/!.;이요 牌는 屬土하야 烏ll숲「11之至陰 故로 티tt藏이요 

뼈는 屬金하야 뭘l場中之少陰 故로 티~t減o]요 ‘뿜은 J꿇 
水하야 껴」陰中之太陰 故로 Btt藏이라 按五藏맴[,{\-五行 
에 而tll:J!f心은 寫맘;藏이요 !때뼈엽은 皆屬tt藏이니 蓋木
火낌陽요 士金기〈皆웰|쓸也일새라 。張· Hf屬木하고 ·C、屬

火 故로 f깎펴냈이요 ”*屬土하고 Hili屬金tl고 뽑屬水 故
로 쩌tt滅。i라 。白듭립따‘ 陽性雄的을 n니做싼요 陰t1뼈뼈낀 

을 U」{값~이- 슨五雄之rt=에 Hf心은 찜4±!옳이요 빠Hb펄 
은 wm腦이라 ±쫓就是;;l五iji)i,댐[;l!J‘]\]五行하면 기κlκ쩔 
pfil이요 士金*~」윷이니 !f:<::1!Ut 象하。,' 以分|쏠隨ITTfE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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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經 ; 「難經,七十四難』에는 ‘輸’로 되어 있다, 

7) 合 ; 『難經七十四難」에는 ‘經’으로 되어었다 

【校註】

[1 ] 藏主송 --刺井

太素·張은 “겨울철에는 萬物을 거두어들이고 

저장하므로 五鐵은 겨올을 主管한마‘ 井은 木이 

되고 木은 春에 해당되니, 봄철에는 萬物이 生하 

기 서작하여 마치 우물 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 

는 것과 같다. 겨울칠얘는 만물이 싹을 퇴우겨 

시작하여 우물물이 깊은 것과 같으나 우물물여 

분출하지 않는데 井六을 刺針하는 것은 井의 微

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29)”라고 하였고, 馬·景폼 

은 “五購은 간직함을 주관하니 그 氣가 겨울에 

상응하고 井六의 氣도 깊어서 겨울에 상용한다. 

그러므로 무릇 病이 五藏에 있는 자는 마땅히 各

經의 井六을 치료해야 하니, 예컨대 딴은 夫敎을, 

心은 少衝을 取六하는 것과 같다,30)”고 하였다. 

[ 2] 色主春 春刺榮

太素·張은 “봄철에는 만물이 처음 生하여 아름 

딸고 빛나니 五色이 春을 主管하는 것이다. 榮은 

火가 되고 火는 夏애 해당되니, 여름철에는 萬物

이 무성하게 자라서 마치 물이 흘러념치는 것과 

같다. 봄철에는 萬物。l 生하기 시작하여 무성하 

지 않으니 榮슛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榮六의 

微微한 것을 刺鐵하는 것이다,31)”라고 하였고, 

馬·景옮은 “五色이 화사하게 피어나니 그 氣가 

봄에 상응하고 榮t도 그 氣가 微微하여 봄에 

상응한다. 그러므로 病이 色에 드러나는 자는 마 

29) @太素‘ 것時엔 萬物J/j(藏 故로 五藏主싼也라 井은 寫木
也요 木은 春也니 春時엔 萬物始生하야 ft~fl'中행Jj(라 
추時엔 훤物~~a쳐하야 ~Q井;1j(深하니 未出而刺之者는 刺

井微112라 O帳; 뽑者는 主封藏之本이요 藏圭쪽하니 此는 
뿜合.熾之氣m라 

30) @馬; 蓋五藏主於~ 故로 凡病在於藏者는 必取五藏之井
이니 ftQij꾸取大뤘하고 ,~,、取少衝之類라 。景핍; 五藏主藏

하니 其氣應쪽하고 井之氣深하야 亦應乎--이라 故로 JL 
病之在藏者는 當取各經之#六也라 

31) @太素· 春時엔 萬物初生蘇훌훌 故로 五色主春이라 榮은 
火也요 火는 夏也니 夏時엔 萬物榮長하야 如水流짧아라 
春時엔 萬物始生하니 未榮而刺之者는 亦刺榮微也라 0 

服; 맑主色하고 色主春하니 此는 .llf合春生之氣也라 

r靈樞·Jll월氣-日分寫四時』에 대한 昭究

땅히 各經의 榮六을 치료해야 하나, 예를 들면 

府은 行間을, 心은 少府를 取랐하는 것과 같 

다.32)”라고 하였다. 

[3] 時主夏 夏刺輸

太素·張은 “여름철에는 萬物이 榮華하여 四時

가운데서 가장 왕성하므로, 五時가 여름을 主管

하는 것이다. 輸大은 土며 土는 長夏에 해당하니, 

長夏어l는 萬物l이 盛極하여 마치 물이 가장 많이 

모인 것과 같다. 여름철엔 緊榮하나 왕성함이 極

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輸六에 刺針하는 것은 또 

한 輸六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다,33)”라고 하 

였고, 馬·景폼은 “五時는 長養하니 그 氣가 여름 

에 상응하고 輸六도 그 氣가 盛하여 여름얘 상 

응한다, 그러므로 무릇 때로 더했다 덜했다 하는 

病은 마땅히 각 經絡의 輸'/\.을 치료해야 하니, 

예를 들면 빠은 太衝을, 心은 神門을 取大하는 

것과 같다,34)”라고 하였다. 

[4] 훌主長夏 長夏刺經

太素·張은 “長夏에는 萬物이 緊榮B王盛하고 音

律은 四時의 Ji]없字에 調和하므로 五音이 長夏를 

主管하는 것이마‘ 經은 金이고 金은 1t을에 해당 

되니 가을철에는 萬物이 점점 養弱해진마. 長夏

에는 萬物이 H任盛하니 아직 哀하지 않았는데 經

大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經*의 微微함을 刺針

하는 것이다,35)”라고 하였고, 馬·景돕은 “音은 長

32) 0馬‘ 色生於春 故로 凡病在於色者는 必取五藏之榮이나 
ftq에f取行間하고 心取少府之類라 @景{I;: 五色審華하나 
其氣應春하고 榮'/\.氣微하야 亦應於春이라 故로 凡病見
於色者는 當取各經之榮t디라 

33) @太素. 夏時엔 萬物榮華하야 l!Y時之勝 故로 五時主夏
라 輸는 士也요 土는 長夏也니 長夏之時엔 萬物盛極하 
야 如水됐聚라 夏時엔 榮하니 未盛極而刺之者는 亦刺輸
微也라 0張; 心者는 生之本이요 神之變따니 時主夏는 
,i:,、合夏長之氣也라 

34) 。馬· 時主於夏 故로 凡病時間~~甚者는 必取五藏之輪니 
如llf取太衝하고 ‘L、取神門之類라 @景-rt‘; 五時는 長養하 
니 其氣應夏하고 輸7치도 氣盛하야 亦應乎夏랴 故로 凡
病之時f'F時JI:者는 當取各經之輸也라 

35) @太素‘ 長夏엔 萬物榮盛하고 륨律은 和四時之序 故로 

五륨主於長夏라 經은 金也요 金은 秋也녀 秋時엔 萬物
將哀라 長夏之時엔 萬物盛하니 而未哀而刺之者는 亦刺

’펌쨌也라 O眼: 士數는 五요 五者는 좁也니 좁主長夏는 
牌合長夏之氣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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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섬·되니 무릇 꼽에 {子在하는 病은 반드사 

liJ職의 훤%.1c을 取해야하나 종류이다.”라고 하였 

고, 펴·景파은 “h톱은 緊盛하니 그 氣가 長夏에 

상응하고 經六또 정히 ~{盛하여 또힌 長夏어} 상 

웅한다. 그리므로 무릇 病이 聲곱에 있는 사람은 

마당히 各 깎의 땐六을 지료해야 하니, 예컨대 

川은 rpj:j을, 心은 靈;활를 取;핫하는 것과 같 

다‘36)”고 하였다. 

[5] 味F秋 秋싸lj合 

λ;값--파은 “가을첼에는 1혐物이 모두 成熟하고 

또든 맛이 아울q HD빠하므포 뇨味가 가을을 주 

판하는 것이다. 合은 水이며 水는 장에 해당되니‘ 

겨울칠에는 i센끼이 거두어둡여 서장하니 마칙 물 

이 바다애 듬어가는 것과 같다. 가을칠에는 1혐物! 

이 거두어늪아니 아직 서장하지 않았는네 合깐을 

써針하는 것은 또한 合六의 微微함을 刺針하는 

것이 다 37)”라고 하였고, 면·景폼은 “五味가 成熟

하여 Jij熾을 줬혐.하니 그 氣가 가을에 상응하고 

合셨;도 :!l\\셀 ilx劍하여 또한 가을에 상응힌다. 그 

러므쿄 페쐐어1 울혈이 기득한 자와 病이 뿔에 

있가나 欣食으."i~ 떠하여 內傷이 판 자는 마땅히 

各땀의 合六올 지 y,_해야 하니, 예컨대 R+ 은 빼쟁 
을, ι、은 少j따룹- .tfx:tc하는 것파 같디-재}”라고 하 

36) O꾀; 갑은 +!자l파양 1'&~;~ J'LJ려在l싹팝원는 必~\(Ji麻之

씬이니 ljlJl)f~i;(1!1좌히고 心~~폈따之생과 ‘’f륙김,: li좁이 
緊댐하니 ~U!ft\k:U히 jL 찜!'Cε lE땐승l 야 亦땐~夏라 ,\J: 
.'ic JU바;(보!땀닙휴는 ','i;~~各엠」ζ페IJ1랴 

:m @A:값; 秋II、i엔 )써끼핍熟하코 댔JIJ,:.,)(i'tl\E 收보 五1까、主秋 

IJ1피 {}은 水띠요 Jj(는 ttl1니 )F.11‘1엔 찌꺼JI섰i:!Z하야 如
;j(之人i/~4 秋ll!i엔 1폐끼싸하니 而未싸mi찌lj之홉는 亦刺
{l'if&IJLC'] 。)k‘ Ii.Iι人口하야 쩨l싼써띔하고 |쩌l꺼은 主秋
?之i、L하니 l에 {→秋는 !씨. 1~1 frf10l5c之氣따라 

38) O!서· |세는 +t안깨( /ilo;~ JU씨在!r선딩 .&~J\JE:/f、a↑j깐t-11서者는 
必Hι]고,빠之公히L-] ~Wtr~ililli챙히고 ,c,、lfx少따之짧라 ‘景
1’/;-: 끄찌成랬하야 以줬펴빠하니 其동Wlii사하고 合/'(숭L敏 
하이 亦YI얀f{:f(바 Mu;~ 1-L샘j~lj깨Jllll춰'4 3패;([\풍 &IJ;lft:t:~ 
1시j))j.j!;·는- -펴l[X~H띠之合ill리 f짜木篇Ji.II;、i之때lj以應li輪者 

는 폐~폐)|- 春刺. 夏후lj輸 1효핑찌IH씬 fl(째lj{}者는 以Jt
l땐. j쏘l띤‘*~iii뻔〕양 *샌뺀 kJ;! '6'-1:땐 fktl」요 1iu木輸(11,JH~氣
;]\熟)-(까‘↓1페Nii째핍|피<>]야 不·urg흙어늘 경→之六十五빼에 

r IJI:워싸h春 싼워‘.Jth>F- 띠라히고 I:; l·Jll.J~ft에 B經늠春 
刺Jj: !ii.까·lj~ 주경;刺兪 fk刺~:'l' *씨合이라하야 皆與不체( 
으j;~ 지상하니 必¢|뼈、띤之해IJ),i.'j 합以4'k!i;찌ll하니 不미 

4냉?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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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6) 是謂五變 以主五輸

太素·馬·景폼張은 “이는 五|熾의 氣가 쇼時의 

變化에 상응하여 五輸를 取:tc할 때 각각 主管하 

는 바가 있다. 봄에는 榮7℃을, 여름에는 輸t을, 

長夏에는 f찜7℃을, 가을에는 合7℃을, 겨울에는 井

7℃을 刺針하니 모두 子로부터 母氣플 透發하는 

것이다_39)”라고 하였다. 

【直譯l

Rf帝께서 1괄씀하시길, 五倫깜을 주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11皮伯이 대납하깊, 五職은 겨울올 

주관하니 겨울에는 井六을 쩨針략고, 五色은 봄 

을 주관하니 봄에는 榮六을 刺針하고, 五時는 여 

름을 주관하니 여름에는 ~훼六을 씨針하고, 五좁 

은 長夏릎 주관하니 長夏‘에는 經A.을 刺針하고, 

五味는 가을을 주관하니 가을에는 장六을 써針하 

여야 하니, 이를 五變이 五輸껏을 주관하는 것이 

라고 합니다 

[}방文】 

黃帝티 諸原(ll은 安合以致六輸I)오 뼈伯。l 티原P→ 

獨不應五時하고 以經合之하야 以應其數라 故? 六六三

十六輸q。l니 

I校郞I

1) 六輸 ; 『벼Z」셈』卷--第」二에는 ‘lilJil«’로 되 

어있다. 

【字리解l 

(1) 原 ; 1휠六을 지칭한다. 

【校註l

[7] 諸}짜安合以致六j않 

39) 0太素‘ 是l쩌物五變이 主五行輪따라 。 j맨 是之댐五變 

以主고輸니 에「~w五五二 「五輸以應끄댐낀라 C景꾀; 五變

이 各應五輸룹 是펴五五二十끄輸라 --당; 此는 표짧之氣 
가 應五II용之變하야 而없之五**에 各有에f드L‘也라 春刺짧­
히고 夏Jllij輸하고 長夏刺經하고 1*刺合하고 @刺井하니 
皆從子以透發母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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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素·馬·景룸은 “이는 六船의 原六이 五時에 

應하자 못하고 經어l 合하여 비로소 三十六輸의 

數를 여루논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黃帝께서 

五藏에는 原六。l 없고 六服에는 原六。l 있어서 

처료하려는 사람이 五輸에는 刺針하고 原大에는 

口l치지 못하니 原大파 五時는 어떻게 合하며 어 

떻게 六輸의 數률 충족하는가를 의심하신 것이 

다,40)”라고 하였다. 

[8] 頂獨不應五時 以經合之 以應其數 故六六

르十六輸 

太素는 “六府는 陽에 속한다, 命門의 氣는 곧 

賢|렵動氣니 五購六網와 十二經:m~ 및 생명의 큰본 

이므로 原이라 。l름 하였다. 三魚는 原氣의 또 

다른 使令으로 原氣를 통행사키고 五觸六뼈를 經

營하므로 原이라는 것은 三魚의 尊稱아이다. 五

時와 상웅하지 않고 陽經과 합하여 그 數가 상 

웅하므로 六六三十六輸가 되는 것이마.41)”라고 

하였고, 馬·校釋은 “破伯이 말하기를 井榮輸經合

은 五時에 相合하나 오직 六服의 頂六만은 五

時에 應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病을 치료할 때 

는 經大로써 W,7℃에 부합시키니, 예컨대 大陽經

의 原六은 合삼(大陽經의 經7\:)을 取하는 것이 

다. 이 렇게 하여 六輸의 數어l 상응하므로 六六三

十六輸가 되고 六冊를 치료하논 方法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후세의 침구서에 ‘陽經의 

兪六은 原*이 되고 |쏠經의 兪뤘은 原六과 병합 

하므로 原六을 치료하는 것은 곧 兪뤘을 치료하 

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제 이 節을 고찰 

해 보건대 經*로써 原、大의 치료를 태신하므로 

후세에 兪六로써 原六을 대신하는 것은 內經의 

40) 。太素‘ 표變合]얀五輪히니 맹아t-輪는 ~w何꺼合고 • 
馬, 此는 言六府之頂/\:"] 木應五時而以표合之하야 途成
三十六輸之數떠라 帝疑五藏無原7치하고 六府有ffil:/\:하야 
今治之者가 乃刺표兪而不及原하니 則諸原이 與五時L何合
하며 而何以足六輸之數라 。景폼; 五蘇五輸之外에 六府
는 尙有W-껴하니 용/뭘六數 故로 問其所合之義라 

41) 。太素. 六府者는 陽也라 人之命門之氣는 乃是賢間動氣

니 월포L磁六府와 十二經뼈의 性命根이라 故로 名옳原야 
라 三뚫者는 保氣之5.Jlj使니 通行原之三氣하고 經營또藏 
六府 故로 原者는 三~:(;;之尊*함也니 不應五時하고 與陽經
으5'.. i떠合以應:Jt!J&라 i'&로 취六六르 |-六輪빙려 

『靈樞·順氣一H分寫四時』에 대한 鼎究

본래 뜻이 아니대,42)”라고 하였고, 景돔은 “윗글 

에서 다만 五購五輸가 五時에 상응하는 것만 말 

하였고 六뼈의 原、六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은 것 

은 대개 原六은 經?℃에 용합하여 五時에 상응하 

지 않으니 가령 長夏에 經六을 刺針하면 !]i:J℃이 

그 안에 있어서 그 數에 상응하는데, 이것이 곧 

六職의 六輸인 것이마 생각건대 「本輸篇」 어l 기 

재된 六服의 原、大이 「九針十二原篇」에는 바로 

輸꺼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難經·六十六難』어1 

개없六은 原7℃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後世의 모든 

鍵잣書籍이 그 이론을 추종하여 모두들 말하기를 

陽經의 輪t은 곧 原7℃이므로 倫大을 치료하는 

것은 頂大을 치료하는 것이고, 陰經의 服7\:은 原

?치과 병합하므로 原、六을 치료하는 것은 곧 倫六

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l

節에는 ‘以經合之 以應其數’라고 말하였대. 그랴 

한, 즉 經m:輪 세 핫이 서로 이웃에 있으므로 經

六도 原大을 대신할 수 있다.잉)”라고 하였고, 뚫 

은 “이는 六府가 五時에 應하는 것이다‘ 봄은 木

을, 여름은 火률, 長夏는 土를, 가을은 火를, 겨 

울은 水를 주관하니 이는 五時가 五行에 合하는 

것이고, n藏木 ,i:,、藏火 牌藏土 R떠藏金 띔藏水는 

五購이 五行에 合하는 것이고, 井王木 榮主火 水

42) @馬; 伯言井榮輸經合은 合fliJ냄나 It六1ff.之煩은 獨不

l應手五時라 故로 i-6'病者는 以經?;;合之하니 如大JW;JfR合
삼之類요 以應六輸之數 故로 六六三十六輸‘니 而治j팍之 
法이 在是옷라 投後f싼鍵잣훔;에 言陽經之兪는 명!]쩌原。l 

요 陰經兪는 井於mi:이라 故로 펴頂은 용fl所以治兪라하야 
늘 今考Jl:t節하면 當以經'/1..治之하야 可以代原하니 則後
世以兪'/1..代之;홉는 非經탑也라 0校釋; 以經合之는 以經
/\:來包括WI\:하니 ~llU챔;히로 代源、킹1뭘用이라 此는 以
五댐分얘해;榮兪됐合五種輸/\:이어늘 六빼r는 本有六兪하 
야 其中F양上述五兪之外하고 尙有原'A이나 而W,獨不應Ii
I샘하니 ~i以將)땅1':合在經꺼내。l라 此II#에 經;i'cflJl)j(j'\;은 

용有相同的屬性히야 以與五變뼈應。1'* 
43) 。景품· 上文에 止言五滅五輸以應五II용하고 而不&六府
之原者는 蓋原合於經하야 不復應H폼혁냐 如長夏之刺찜하 
면 ~lj原在其中히야 應其數옷니 是則六떠之六輸也라 援
本輸篇所載六府之原은 在九針十二W,、篇에 郞;입之|倫라 j냈 
로 六十六辦어1 B以倫1$,W,也라하니라 後i!I:鐵%해뽑가 
宗之하야 皆言陽經之Hff((en'.i뭘m:、 故로 治|倫흩n所以治原하고 
f용經之H~井手W, 故로 治rni:gn所以治輸라하l-. 今此節에 
j以經合之하야 以應其數라하니 然則經原IJE1':相[찍하 
니 經꺼;TIT以ft!Jl\、핏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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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土 經~1 ‘金 合王水는 五輸가 五行에 合하는 것 

이다. 六써;는 1짜?℃이 있기 때문에 五時에 웅합하 

지 못하여 經六파 없치을 合하변 ]i行에 응합하 

여 거치-三十六戰에 상응하게 된다 대개 木火土

金水는 地의 Ji行이나 五藏을 생성하고 地의 五

行이 위로는 天의 六氣로 드러나서 六府에 부합 

된다. /지氣는 木火土金水火나 君火以明하고 相火

以位하므쿄 六氣기-운데 2개의 火가 있어서 六氣

가 六IH‘어l 응합하고, 六l재는 六數이므로 六六三

十六敗에 응합하고, 經火와 ]흉火기 合해지면 또 

五行의 쨌에 부합된다. 이것은 陰陽이 騙合하는 

이치요, ii行이 變化하는 氣요, 天地가 生成하는 

妙用이다.44)”고 하였고, 白5펀解는 “‘經’은 하나하 

나의 j京깐이 소속된 本經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리므로 ‘以經合之’는 곧 六때‘의 j힘을 치료할 때 

반드시 먼저 끽i땀의 ]멍六을 取六하여 치료해야한 

다는 뜻이대.45)”라고 하였다‘ 

I直쐐1 

삶쉬'i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l양、깐은 무엇과 合

하여 /치輪기 이푸어접니까? 1技伯이 대담하기플 

}찌六은 홀로 五時에 應合하지 않고 經大파 合하 

여 그 많數에 j뻔合하므로 /지 곱하기 六하여 三

十六輪가 되는 것입니마 

[J짜文l 

월w티 何5냄減主~ 時主夏音主&夏 味主秋 色

44) 이:1~: 此는 六1싸之L뻔liJlif따라 春令木 -횡令火 당夏±土 
fk1i'<i'i: t-'0-;K하나 此는 五II~\'之1} ‘ ]고行U!.요 lffi값씨 ,c,、
Jiili;火 1깨l械士 !Hli체쏘 셉lli!.;'.Jktl 니 J!t는 五藏之合手五行t디 

요 # }τ木 짧」‘* 兪::!으士 經主金 合=F.‘J]<하니 此는 五輸
之合1교行w,녁 六府는 有!링카; i\9:호 不L땐li.n#하야 以원 
與j싸잡之하면 !띠合二f五行하야 以!맨六六三 「六之數돗라 
땀木火 「암*는 t따之五行tl2니 以生人之五폈하고 i띠之五 
行이 I 띈天之六氣ii]야 以合人之六府랴 六氣경→는 木火

+.<(;:水火띠니 컴火以I明하고 相火以位랴 是以보 六氣之
,,,,에 有二火히야 以六氣合六1헤히고 六府有六數라 故로 

땐六六三 l→치之패요 以經火與}없火合之하면 則又삽五↑T 
之찌k끗라 此는 |쏠陽쐐f.1}.之道요 五行썼化之氣요 天j매즈L 
Jilt之妙ltt따라 

45) 。|끼꾀wr: 샌은 J.i'Ji'liff一JfMc꺼j·/짧n~木經이니 以젠ii、之 

는 따Jiki;';뺑六빠j的빼에 tl5t"Ui取用本經的!짜1\l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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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春。1오 願聞其故하노이디 11&伯。l 日病힘앓者는 取之

井하고 病變3二色者까 取之榮낀}←,[ 病時間Ill時甚者는 

取之輸하-ι 病變‘千륨者;ε 取之經하Jl 經滿而血者는 病

깐E뽑하d 及以餘食不節f뿜힘者;r 取之於合2)。|라 故쿄 
命日味主合。니 是謂五變.3)也니。l니 

I校빼】 

1) 榮 ; 『甲 l,』卷--第二에는 ‘營’으로 되어았다. 

2) 取之於合 ; 『똥iz」卷-第二에는 ‘取之合’으 

로 되어았다 

3) 五變 ; 『類經』卷二十 第十七에는 ‘뇨病’으 

로 되어있다. 

I字句解]

(1) 間 ; j쫓也, 병나을 간. 

I校註]

[g] 病在藏者 쳐X之井 

太素는 “井뤘은 木?℃이다 井六은 心下滿을 主

治하는데 이는 따이 滿한 것이다‘ 겨울철의 心下

游病에 그 井슛을 刺針하는 것은 그 根本을 납 

기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張은 “懶은 |쏠이 

며 養이다 뿜은 臺를 다스리니 病이 |懶어} 있는 

사람은 井大을 取하이 쪽IJ藏의 氣룹 排j버시 켜 야한 

다.47)”라고 하였다‘ 

[10] 病變予色者 取之榮

太索에는 “榮六은 火六이다. 榮六은 身熱을 主

ia하는데 이는 心에 싹?‘。l 있는 것이다. 퓨질의 身

熱한 病에 榮7뇨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려는 것이다쩌)”라고 하였고, 張은 “ ff!'은 봄 

철에 應하고 봄은 色을 ±管하므로 色에 變化가 

있는 病者는 榮7℃을 取한다.49)”라고 하였다 

46) 。太素’ 井은 木也니 井主心下써은 是딴깜폐也라 ~~# 
,~、下써펴힘에 刺其井者는 3월其本也라 

47) 。帳‘ 減者는 |쓸벼며 홍i.l1니 합治於뽕라 故로 病在藏者

는 取之井하야 而!벗쌍滅之氣리 

48) O太素; 榮은 火也니 榮±身熱은 삶心껴熱也라 春R후身 
熟之1힘어l 刺其榮者는 亦週其'1‘;也라 

49) 0댔 !뮤은 應春때主色이라 l收로 病變l씌e者는 取之樂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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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病時間時甚者 取之輸

太素에는 “輸꺼은 土t이다‘ 輸六은 體重節痛

이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심한 것을 主治하는데 

이는 牌볍에 病이 있는 것이다, 여름철에 體重節

、痛이 때로는 덜하고 때로는 섭한 在狀에 輸웠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 려는 것이 

다.빠”라고 하였고, 帳은 “病이 때로는 낫고 때 

로는 甚한 것은 火기 動하는 形象이니 神이 變

하는 것이므로 輸六을 取한다Jil)”라고 하였다. 

[12] 病變手좁者 取之經

太素에는 “經은 金이다 金1\(經大)은 P밟核와 

寒熱往來 빚 經의 血絡이 滿한 종상을 주치하는 

데 이는 뻐에 病이 있는 것이다. 長夏에 U쁨息、 맺 

|淑 寒熱往來 經血而滿한 증상에 그 經웅을 刺針

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납가려는 것이다,52) ” 

라고 하였고, 張은 “牌는 土릎 主管하고 그 {五

行에 대응하는) 數는 五이며 그 音은 宮이고 宮

은 五품에서 主된 좁이기 때문얘 病의 變化가 

룹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經t을 取한대,53)‘’라고 

하였다. 

[13] 經滿而血者 病在멸 及以欲食不節↑뿜휩者 

取之於合

太素어l는 “合六은 水大이 다 合1\은 n區遊과 j鬼

j寫를 主治하는데 이는 賢에 病이 있는 것이다, 

가울철에 용k食不節하고 U區通 빠i寫하는데 合7차을 

刺針하는 것은 또한 그 根本을 남기 려는 것이 

다,54)”라고 하였고, 張은 “師와 陽明은 秋金의 

時令을 主管하기 때문에 欲이 뽑로 들어가면 이 

로 師로 보내지고 食氣가 몹로 들어가면 精이 

服으로 홀러념치고 服氣는 經으로 흐르고 經氣는 

50) 。太素; 輸는 土也니 輸王體重節痛時閒時甚은 是牌몹病 
也리 夏n칸에 將ill節痛이 n용閒Alf.甚에 Jlil]其輪者는 亦遺其
本也라 

51) 0張; 時間時甚者는 火之動象이니 神之變也라 故로 取
之輪라 

52) 0太素‘ 經은 金也요 金은 主P밟效寒熱 經血而滿하니 是
DifJ염病也라 흩夏n옮였寒熱하고 經血而滿에 刺其經者는 
亦;옳其本-tl1라 

53) 0眼‘ 牌王士요 其數五요 其音宮이니 宮은 탱五륨之主 
륨이라 故로 變於풍者는 取之經이라 

54) 。太素. 合은 水也니 合主述氣而j명은 是뿜옳病也라 秋
H훈없;食不節하야 通而i명에 명U其合者는 亦遺其本也라 

『靈樞•)I煩氣一R分寫四時」에 대한 ~ff究

師로 되돌아가니 뼈에 모든 服。l 모이고 精을 

皮毛로 보내어 皮毛와 服이 精을 합하고 氣플 

剛로 運行하여 四藏으로 通하니 이것이 뽑로 들 
어간 餘食이 mfj氣를 얻어(緣由하여) 通하고 調節

하여 온봄으로 보내지고 퍼져 榮衛血服을 생성한 

다. 그러므로 ‘經滿뻐血者’는 몹에 病이 발생한 

것이고, ‘餘食不節者’는 뼈氣가 제대로 m뺑없하지 

못하여 病。l 된 것이다.많)”라고 하였다. 

I直譯l

황제께서 말씀하시갈, 무엇을 藏主. 時主夏

音主長夏 味主秋 色王春이라고 하는지 그 。l유를 

알고 싶습니다. 11皮伯이 답하길, 1魔에 病이 있는 

사람은 井*올 取하고, 色이 변하는 病。l 있는 

사람은 榮六을 取하고, 病이 때로 덜하고 때로 

삼한 사람은 輸t을 取하고, 音이 변하는 病이 

았는 사람은 經六을 취하고? 經M이 充網하여 擁

마R된 사람과 病o] 멸에 았는 사람과 歡食不節하 

여 病이 난 사람은 合t에서 취혈 하므로 ‘味主

合’이라고 命名하니 이것을 五變이라 말합니다. 

N. 意 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든 뱅이 처음 

에 발생할 때에 반드시 操鴻 寒暑 風雨의 六품 

外感과 [울陽失調 喜썼過多 飯食不節 居處不適 등 

의 內傷에서 얼어나고, 칸·~氣가 體內에 慢入해서 

病의 形態가 나타나고 輝에서 病이 되어 서로 

다른 病名이 있는 것이니 내가 그 까닭을 알겠 

습냐다. 그런데 모든 병이 대부분 아침에 가볍고 

낯에 편안하고 저녁에 증가하고 밤에 심한 것은 

어째서입나까?” l뼈伯이 발하길, “밴時의 기기 그 

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5) 。張; 師與|場明이 主秋金之令하니 欲入於띔히면 上輸於
뼈하고 食氣於몹하면 4Jr!f於m&하고 n1it氣流經하야 經氣
歸於뼈하니 JI퍼朝百服하고 輸精於11毛하야 毛服合精하고 
行氣於府하야 而通於四藏하니 是入몹之歡食이 l±!JI벼氣通 
調輸布하야 而生llt榮衛血版여라 故로 經j뼈而血者는 病

tE몹요 歐食不節者는 ”ifj~한끼;能轉輸而4맑혐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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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퍼帝께서 말씀하시갇, “꾀時의 氣에 대해서 둡 

고 싶습니다.” Ii皮伯이 말하길 “봄에는 만물이 生

하고 여륜애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 

울에는 간직하는 것이 氣의 힘道입니다. 사람도 

또한 여기에 조화하여 應하니 하루를 나누어서 

사계절로 하면 아침온 봄이 되고 한 낯은 여름 

이 되고 해 질 무랩은 가을이 되고 한 밤은 겨 

올。l 되며, 아침에는 사람의 氣가 生하기 시작하 

니 病氣가 賣하여 해 뜰 무컵에 폼이 가벼운 것 

이고 한 낯에는 사람의 氣가 成長하고 氣가 성 

장하면 쩌氣를 勝하여 봄。l 便安하고 저녁에는 

A氣가 활하기 시작하니 쩌氣가 生하기 시 작하며 

밥에는 사람의 氣가 藏으로 들어가고 9'11氣기- 홀 

로 봄에 머물러서 病이 섬해지는 것입니디‘” 黃

帝께서 t괄씀하시길, “위와 같이 그 時에 따르지 

않는 病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뼈伯이 말하길, 

“이처럼 llld時의 氣에 應하지 않는 것은 |藏이 홀 

로 그 病을 초管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장기가 

不勝하는 U폼에는 病이 甚해지고, 勝하는 時에는 

病이 내아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것의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l뼈伯이 대단하기를, “벼 

然界의 II;\'氣變化에 [냐프변 病이 나아지 기플 7] 약 

할 수 었으니 이에 따르는 사람은 정교한 醫ftjjj

이고 거스프는 λ}람은 거칠고 대강 치료하는 醫

떠1엽니다.” 

펴땀께서 만씀하시낌, “좋습다다. 내가 듣기로 

써lj法에 는 Ji變이 있으며 이는 1i輸섯;을 王로 삼 

는냐하니 그 낸메올 듭고 싶습니마 ” 111쉰다이 cH 
탑하기륜, “사땀에는 五!빼이 았고 )J羅에는 상응하 

는 包, II폼, Fl, 흡, |朱의 1i種變化가 았고 Ji種變

化마다 ]표두 井, 榮‘ 輸, 經, 合의 五種輸7℃이 았 

어 그라므로 5 곱하기 5하여 251倫기 →年liP용에 

應하는 것입니다” 

f강찌f께서 말씀하시섣, “뇨變의 내용에 대해서 

듭고 삼습니다.” 11皮띠이 대답하기촬, “ Elι은 싼j熾 

이 도l 니 二L 색은 좁色이요 그 時는 쉰이요 그 

꼽은 角이요 그 |*는 醒이요 그 R 은 l적ζ이며 

(그 색은 Jif!:,중에서 묶5이요 그 時令은 끓이요 

그 꼽은 Ji좁중에서 角이요 그 味는 jiµt_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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醒이요 그 -日의 天千은 甲ζ이며), ι、은 맘職 

。l 되니 그 色은 亦이요 그 時는 夏요 그 R은 

困T이요 그 音은 徵요 그 味는 苦며, 牌는 ~ti鐵

이 되니 그 色은 黃이요 그 時는 長夏요 그 時

는 찌己요 그 音은 宮。l요 그 味는 it이며, 뼈는 

ttl織이 되니 그 色은 白이요 그 좁은 商이요 그 

時는 秋요 그 日은 康申이요 그 味는 辛이며, 賢

은 ~tn藏이 되니 그 色은 黑이요 그 時는 .이요 

그 日은 王쫓요 그 좁은 %요 그 味는 생成이니 

o] 것이 五職과 상응하는 五變o] 됩 니다.” 黃땀 

께서 말씀하시길, “五變이 五輸六을 주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뼈伯o] 대답하갈, 

“五職은 겨울을 主管하니 겨울에는 Zj- 經의 井7℃

을 刺針하고, 五色은 봄을 :l:管하니 봄에는 각 

經의 榮강을 刺송十하고, 五時는 여름을 主管하니 

여름에는 각 經의 兪六을 刺針하고, li좁은 長夏

를 主管하니 長夏에는 각 經의 經六을 刺針하고, 

五~未는 가을을 主管하니 가을에는 각 經의 合六

을 刺針하니 이를 五變이 五輸를 나누어서 主管

한다고 말하는 것엽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原六은 어디에 配

合되어 六輸가 이루어지는가?” |뼈伯이 대닭하여 

말하길, “멍六은 五時와 配合 되지 않고 소속하 

는 經六。l 그것을 配合되어 이로써 六兪의 數에 

應하나 六 곱하기 六은 르十六兪가 됩니다” 황 

제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藏3죠. 마풍王夏 륨主 

長夏 味主秋 ~主春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고 싶습니다.” 11맛伯이 답하길, “五|藏에 病이 었는 

사람은 각 經의 井六을 取하고, 氣色이 변하는 病

이 았는 사탐은 각 經으l 榮六을 取하고, 病이 때 

로 달하고 때로 섭한 사람은 각 經익 輸六을 取

하고, 聲룹이 변하여 經뼈이 滿하여 充血하는 증 

상이 있는 사람은 각 經의 經六을 벼하고, 病이 

뽑에 있고 欲食不節하여 病이 난 사람은 각 *혐 

의 合六에서 그것을 취하니 그라므로 뿜病은 餘

食으로 말미암아 病이 발생하니 ’}未主合이라 命名

하고 이것은 五病의 針刺法젠j을 말한 것입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V. 考察및結論 

2장의 “其좁角 其味醒 其g 甲ζ” “其좁商 其

時秋 其日 j훗辛” 두 문장은 다른 購의 Ji變 순서 

로 볼 때 錯簡으로 생각되며, 『甲ζ經』올 큰거하 

여 “其日 甲ζ 其좁角 其P未醒” “其時秋 其BB한辛 

其좁商”의 순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약. 

2장에는 五變을 “色, 時, 8, 좁i P未”로 보았으 

y. 3장에는 “藏, 色, 時, 륨, 味”라 하여 내용상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校釋에는 증상의 변화 

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3章의 내용이 더 타당하 

대고 보았다. 하자만 前者는 五藏의 五變을 생리 

적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後者는 “刺有五變.[,),

±五輸”에 대한 셜명으로 5종역 病變에 대하여 

치료할 五輸강을 배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刺i표의 五變은 ‘ f藏, 色, 時, 륨, I未”로. 王職외 五

變은 Ji爛 자체를 매속할 수 없으므로 五購대선 

에 日 辰의 五行變化를 추가하여 “色, 時, 日, 좁, 

味”로 제시한 것이마, 또 五購도 지료할 대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五輸슛과 五變의 배합에는 중복 

된 時B 중 日辰을 제외하고 五輝을 추가한 것 

으로 이해한다먼, 2, 3장 어느 곳도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미가 다트다. 따라서 2장 

의 五變은 Ji.爛 각각의 장기와 “色, 時, 8, 音,

味”와의 관계를, 3장 五變은 刺法名으로 病이 

“五購, 色澤, 時, 音, 味”에 았을 때 取六활 五輸

六을 배속한 刺鐵j켈ffiJ을 의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3장 “쌍刺井 ‘·· 春刺榮 ,.· 夏刺輸 --- 률夏刺 

經 ·‘· 秋刺合”의 내용이 『雖經‘七十때難」어l는 

“春刺井 夏刺榮 季夏刺輸 秋刺뿜 청刺合”으로 되 

어있어 차이가 있마,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井

六의 마 P] 함을 자첨하는 것이다‘ … ”고 하였고, 
張표뽑은 “子를 刺鐵하여 母氣를 드러내는 것이 

다.”고 하였.고, B話解어l는 “도i輝iι 겨울은 f띔藏 

을 주관하고, 井六은 솟아내는 샘물과 같아서 겨 

울에 一陽이 시생함과 같으므로 쌍刺井한다.”고 

하여 겨}절의 특성과 五輸?℃의 작용을 상응시켰 

다, 『離經』에는 “春刺井者 ~~在맑”이라 하여 Rf 

『靈樞·JI煩뚫一되分德四時』어i 대한 鼎究

木의 쩌氣가 牌土를 害하지 봇하도록 井슛을 刺

鐵하는 것이라고 하여 病治擔의 측변에서 언급한 

것이다. 반면에 『素問‘熱六論』에 “帝B --取井榮

何t디? Wi伯日 장者 Jj(始治 賢方閔 陽氣흉少 陰

氣堅盛 巨陽fX沈 |場服乃去 故取井以下陰遊 取榮

以實陽氣.”라 하여 겨울에 井六과 榮웠을 刺鍵하 
는 이유가 부족한 陽氣를 돋구어서 陰氣의 願遊

을 여l망하고자 하였으므로, 本節은 楊·張 둥의 견 

해처 럼 養生과 氣血調羅의 측면에서 제시 한 것으 

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장의 ‘以經合之’에 대하여 馬時는 “經大으로 

原껴을 대신해야지 후세의 옳威슛書籍에 輸六로 原

7℃을 대신하는 것은 『內經』의 뜻이 아니다.”고 

하였고? 校釋에는 “經껴과 原六은 속성이 같c},” 

고 하였으나, 景옮은 “램J흉械 서l y℃이 셔로 01웃 

하므로 원六과 輸?℃이 源웠을 대신할 수 있다” 

고 하였다. 『靈樞·:IL織十二原篇』에 五懶의 頂、t을 

「本輸篇」 의 輸六에 해당하는 六을 예시하여 

前後篇이 不[리하므로 누구의 견해가 옳은지 얄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3장의 “病變f좁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뿜 

及以飯食不節↑없힘者 取之주合”은 앞 구절과 다르 

게 經滿而血者와 餘食不節↑뿜험者의 ‘者’字가 중복 

되며 의마도 분명하지 않다 이어l 매하여 語譯에 

는 「 Ef3 z:」經』을 참고하여 “위아래 ‘取之井’, ‘取之

合’의 문장과 대조하여도 또한 맞지 않으므로 

‘病變子音 絡血而滿者 取之經’이라고 해야 Cl] 로소 

문장에 맞게 된다‘”라고 하였으나, 帳志、總은 陽明

操金과 연관시켜 師의 經服과 陽明몹의 病이 열 

계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5가지 조항마다 ‘病’字

로 시작하였으므로 ‘程滿而血者’를 後節에 포함시 

킨 장지총의 견해는 따르기 어럽냐. 또 語譯의 

견해처 럼 “病變手륨 經해]而血홉 取之깎”으로 고 

지면 천후 문장이 자연스럽게 。l 어진다, 하지만 

「雖經·六十JI、難』어1 ‘·#主心下滿‘ 짧主身·熱, 輸드E 

體重節痛, 經主n뽑~f<寒熱, 合主첼氣而ffil:, 此五輝六

R땀井榮輸經合所主病i:!1”라고 하여 젠슛과 合六의 

主治在·으로도 전후문장과 연핀성을 밝히기가 어 

렵다. 때라서 이 ‘經滿而Iill者’ 5字는 fo'文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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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장의 ‘五變’에 대하여 景닮은 ‘五病’이라고 원 

문을 고쳤으며, 語譯에 따르변 !짧本파 B 刻本에 

도 ‘1i病’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2章의 五變에 

대한 섣병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3章의 내 

용이 “病在|熾, 病變予fu, … ” 등으로 모두 病變
을 예관 듭어서 2장의 ii變과 내용이 다르기 때 

문에 景옮의 견해처럼 ‘五變’을 ‘교病’으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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